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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산 독감치료제 '한미플루' 용량·제형 다양화

캡슐 60mg∙현탁용분말 50mL 추가...총 6개 제품군 확보 
현탁용분말, 국내 유일…제형∙용량 다양해 맞춤처방 용이


[image: ]한미약품이 그동안 수입약에 의존해 온 독감치료제를 국산화하고, 환자별 맞춤 처방을 위해 용량과 제형을 다양화했다.

한미약품(대표이사 이관순, www.hanmi.co.kr)은 최근 한미플루캡슐 60mg과 현탁용분말 50mL를 추가로 허가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약품은 한미플루캡슐 30mg∙45mg∙60mg∙75mg 4개 제품과 현탁용분말 50mL∙60mL 2개 제품 등 총 6가지 제품군을 확보했다.
 
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한미플루(성분명 오셀타미비르)'는 수입약인 타미플루의 염을 변경해 개량신약에 준하는 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받았으며, 타미플루 물질특허가 끝난 지난 2월 27일 단독 출시된 이후 이번에 2가지 제품을 추가했다. 

특히, ‘한미플루 현탁용분말’은 국내 유일하게 출시된 오셀타미비르 성분의 현탁액 조제용 분말로, 캡슐을 삼키기 어려운 어린이들도 물약 형태로 쉽게 약을 복용할 수 있는 제형이다. 

분말을 물에 섞은 후에도 맑은 용액상태가 유지되고 농도가 균질해 정확한 용량의 투약이 가능하며, 종합과일향을 첨가해 약에 대한 어린이들의 거부감을 줄였다. 

이와함께, 한미플루는 기존 수입약과 비교해 약가가 저렴해 환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였으며, 독감 유행 시즌이 도래할때마다 빚어졌던 수입약 품귀현상을 크게 해소할 전망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한미플루는 모두 국내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빠르고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다”면서 “다양한 용량과 제형의 국산 독감치료제 ‘한미플루’가  국민건강 보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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